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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 같은 핑크는 없다 라는 컨셉의 자유그리드 잡지이다. 언뜻 보면 다 똑같은 핑크색이라고 

부르지만 하나하나 보면 조금씩 다른 핑크색을 띈다. 특히 여성들의 화장품이나 의상을 보면 다 

양한 핑크색을 볼 수 있다. 이 말은 한 커플들에게서 나온 말이었다. 여성들은 대체로 조금씩 다 

른 핑크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은 다 같은 핑크색으로 

인지하고 곤란해 했다. 하지만 결국은 다 다른 색이라고 볼 수 있다.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달라지 

는 것이 색이기 때문이다.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. 다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각기 다른 

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. 어쩌면 비슷해 보이는 색과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르지 않을까? 라는 생 

각에서 부터 만든 자유그리드 “하늘 아래 같은 핑크색은 없다.” 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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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0년대 스타일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컨셉으로 자유그리드 잡지 디자인이다. 1950년대 스 

타일을 휘어잡던 지방시 그리고 지방시의 영원한 뮤즈 오드리 햅번의 룩을 현대 의상으로 코디 

를 하였다. 지방시는 블랙 의상을 아름답게 디자인 하는것이 유명했다. 또한 오드리 햅번은 흑백 

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진한 레드립이 연상되는 사진이 다양하다. 그래서 블랙 패션 의상들에 정 

열의 레드를 포인트로 담았다.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로 뽑히는 오드리 햅번, 그리고 

오드리 햅번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지방시를 자유그리드 잡지에 담았다.


